
 

 

 

 

 

 

연중 제 4 주일 

 

 

| 제 1 독서 | 스바니야 2,3; 3,12-13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 
 

| 화답송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6-31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 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영성체송 |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675 Dursey Lane / Des Plaines IL 60016  사무실: 847-699-6334 

Email: stpaulchong@stpaulchong.org  Website: http://www.stpaulchong.org 

주임 신부 대리  |  Very Rev. Esequiel Sanchez   본당수녀  |  한인숙 아가다 / 김미경 마리아   평협회장  |  양희영 알렉산더 

 

이번주일 (교중미사)   |       입당 329      |     봉헌  340, 512    |     성체  499      |    파견   450 
 

이번주일           |       입당 29        |     봉헌  217, 218    |     성체  178      |    파견   400 

 

주일: 오전 7:30 – 오후 12:30 

화, 수, 금: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6:30 

 

2023년 1월 29일                                                                                                             1957 호 가해  

 

사무실 안내 미사 안내 학교 

주일 미사: 오전 7 시 

교중 9 시, 영어 10:30 

토요 특전: 오후 5 시 

 

주일학교: 11:45 – 12:30 

 

하상한국학교: 9:30 – 12:30 

 

mailto:stpaulchong@stpaulchong.org


 
 
 
 

  

올 한해도 신자분들의 봉헌금 으로 

본당이 잘 운영 되었음에 감사드립 

니다. 곧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교무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3 년 1 월 한달 간 
이달 2 차헌금은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모금이 

되겠습니다.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1월 28일, 29일 

 

가입 신청 및 문의:  

유현민 아네스 847. 452. 5944 

회원 가입 및 후원신청 

이 앤드류 773. 744. 4000 

양 요셉피나 847. 204. 5854 

연령회 가입 문의 및 연도 신청  

총무 이상구 요셉 

847. 409. 8552 

Sangk.Lee2010@gmail.com 

o 1/28 5PM: 임용우 신부님 

o 1/29 7AM, 9AM: 임용우 

신부님 

o 1/29 10:30AM: Fr.Ed Pa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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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31 (화) 7PM 화요미사 

o 2/1  (수) 10AM 수요미사 

o 2/2  (목) 10AM 공소예절 

o 2/3  (금) 10AM 금요미사 

o 미사집전: 유승원 신부님 

본  당  소  식 

본당 시설 개방에 앞서 사용을 원하
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는 단체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시설물 

사용서류 

를 작성하셔서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성당 시설물 사용 신청서 

(2) 책임면제 동의서 

사무실 혹은 총무(배성진 펠릭스)에

게 제출해 주십시오.  
 

일시: 10월 16일 ~ 20일, 2023   
장소: Lima, Peru (Manchay) 

의료 봉사자(내과, 치과, 한의사, 

Chiropractor, 간호사...)와 일반   
봉사자 입니다. 의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사회 복지부  
한제노 312-771-2339 

2월 2일 (목) 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해동안 사용할 

전례용품이나 제대꽃 헌화비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병: 1box $20, 미사주: 1case 

$70, 초기름: 1case $100 

헌화비: $60 

 

주일미사 집전사제 안내 

 

평일 미사 안내 

 

주님 봉헌 축일 

    
 

 2023 년 교무금 약정주간 

 

 

2차 헌금 안내 

 

 

2023 해외 의료봉사단 모집 

 

     성당 시설물 사용 요구 파악 

 

 

성소 후원회 

 

 

사회봉사회 

 

 

              연령회 

 

  Annual Catholic Appeal 

 

             환자영성체 

 
일시: 2월 1일 (수)  
신청: 수녀님 혹은 사무실 

 

주제: Walking on the road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공지주간: 2월 4일, 5일 

약정주간: 2월 11일, 12일 

후속주간: 2월 18일, 19일 

본당목표액: $8,901 

 

| 장례는 연령회장 연락처 224. 636. 251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 K - 12 학년 

수업내용: Lesson #2 "Safe Adults, 

Safe Touches and Special Safe 

Adults" 

일시: 2월 5일, 주일학교/유스그룹 

수업시간 

지도: 담당 교리교사 

제공: The National Catholic Risk 

Retention Group 

 

제 2차 안전한 환경을 위한 교육 



 

교무금| 김성배 이봉선 이종웅 이정임 박원용 신영철 이상구 

홍정현 장세진 민정환 이민우 강정아 이석근 최영재 김태일  

홍수옥 홍승표 권성부 문진석 진덕자 김복순 백안나 양태일  

 

온라인 교무금 1/20 – 1/27 | 박종일 장한경 오육진 이상준 

문홍석 강박문 황선영 윤까리따스 유상진 신영철 이성근  

조명숙 정영한 최영영 지형인 김형주 류승훈 정하욱 김희수 

 

감사금 | 탁구동우회 300권성부 500 장성훈 100 한정호 200 

전례봉헌 | 류승훈 100 이수현 100김순영 100권성부 300  

               1-5반 100  

헌화비 | 신보나 100 홍수옥 60 

사회봉사회 후원 | 김경회 100 

  

 

 

  

진복팔단은 복음 전체의 요약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갈망과 같은 사람은 

복되도다." 

- 요한 클라마쿠스 성인 
 

성서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환경에서도 만일 당신이 

“복되도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사람은”이라는 

첫 구절의 몇 마디를 쉽사리 덧붙일 지 모른다. 그만큼 진복팔단은 

이해하기 어렵다해도 잊어버리기 어려운 구절들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진복팔단을 쉽게 암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일단 외우면 우리는 일생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짧은 요약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복팔단은 한 

알의 소금 속에 들어있는 복음 전체이다. 
 

어떤 교회들은 진복팔단이 아직 우리가 아이들일 때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까지 생각한다. 정교회에서는 복음서가 지성소에서 

꺼내져서 경당의 중심부로 옮겨지고 다시 지성소를 거쳐 제단 위에 

놓여지는 매 주일 미사의 처음 행렬 동안 진복팔단을 노래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진복팔단의 노래가 매주 불려지고 마침내 마음 속 

깊숙이 자리잡게 되면 거울 속으로 보이는 얼굴이 낯설어질 때에도 

진복팔단의 말씀들은 여전히 시내물의 자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노래로 불러지는 것은 모두 쉽게 암기된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올리버 

삭스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지만 미사에 참석했을 때 진복팔단을 

다 외워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생각한다면 진복팔단에는 여덟 구절이 

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모두 복음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주 

부과되는 고통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복팔단의 여덟 구절은 

제자 됨의 여덟 측면들을 알려준다. 그러나 또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단지 하나의 진복만 있을 뿐인데, 여덟 구절 모두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한결같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각각의 구절은 하느님나라에 

존재하는 양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진복팔단은 사다리의 단들 같은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주 정확한 

질서로 배치해 놓았다. 그 배치에는 일정한 양상이 보인다. 각각의 

단은 그 전 단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지고, 각각의 단은 다음 단에 

이어지며 또한 각각의 단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단들은 취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단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마치 전문화하는 것처럼 그 단들을 분리할 수 없다: “나는 

평화만들기를 맡을 터이니 당신은 마음의 순수함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성 존 클리마쿠스(AD 579-649)도 

거룩한 상승의 사다리라는 글에서 더 복잡하긴 하지만 '사다리'라는 

똑같은 은유를 쓰고 있다. 이 거룩한 상승은 구원의 전략으로서, 세속 

삶의 포기로부터 시작하여 순명, 참회, 이탈, 그리고 겸손 등 일상의 

투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러한 상승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그의 책뿐이다. 사막에서 수많은 단들을 올라가 마지막 오른쪽 끝에 

그리스도가 환영하는 쪽을 향해 가는 그림이 있다. 사다리에는 

하느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나 그들은 화살, 

검,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한 작은 악마들의 공격을 받는다. 온갖 

유혹에 굴복해서 어떤 이들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진복팔단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이다. 
 

           

주일헌금 3,064 온라인 주일헌금 85 

교무금 3,765 온라인 교무금 1,790 

미사예물 330 감사금 1,100 

설날미사  2,765 사회봉사회 100 

전례봉헌 700 헌화비 160 

1월 지, 반장 

월례 회의 

1/29/23 

(교중 미사 후) 
유스그룹 룸 

3-3반 
2/19/23 

(교중 미사 후) 
친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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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공지는 stpaulchong@stpaulchong.org 로 매주 수요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오늘의 묵상  

 

마태오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참 행복’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루카가 실질적 가난을  

가리킨 것과 다르게 마태오는‘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가난의 영성적 의미를 강조 

했고,굶주림과 목마름을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욕과 박해 같은  

고통의 영성적의미를 찾아 주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 

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을 받을 자격을 

말씀하신것이 아니라‘보잘 것 없는 사람’ 

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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